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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본래 서원 중생들을 교화하

여

똑같은깨달음에들게하려하심이라. 

부처님께 일체를 바치고, 온전히 공양

올리니

법신 생명 환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

네. 

거룩한이오신찬란한오월이여, 

합장하는 손끝마다 하얀 연꽃 피어나

니

아, 당신은이미대자유인

더찾아야할자유는없어라. 

춘풍화수지

(春風花繡地) 

운권월만천

(雲捲月滿天) 

응화삼천년

(應化三千年) 

묘광상불매(妙光常�昧) 

봄바람불어와꽃이온땅을수놓고

구름 걷히니 달빛이 하늘에 가득하구

나. 

부처님나투시어삼천년에

묘법의광명은영원하도다. 

부처는본래나지않아오고감이없고

법(法)은본래없어지지않아온누리에가득합니다. 

그모습은텅비어보이지않지만

묘용(妙用)이자재(自在)하여

찾고 부르는 곳에 현신(顯身)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

다. 

무명(無明) 속에걸림없는지혜를빚어낸이는

곳곳에서부처를이루어낼것이요

나고죽음속에서무생(無生)의눈을뜬이는

생멸(生滅)없는평화를얻을것입니다. 

대립과투쟁속에무쟁삼매(無諍三昧)를이룬이는

화해(和解)를빚어내어상생(相生)의길을열것이며

탐욕 속에 들어 있는 이타(�他)의 덕성(德性)을 깨달

은이는

평화와안락(安�)을베풀어중생을이롭게할것이며

어리석어죄업(罪業)을지은사람은뉘우침을통해

회심(回心)의눈을열어성위(聖位)에오르게하였으니

무명(無明)은도(道)를이루는바탕이요, 

삼독번뇌(三毒煩惱)는깨달음을여는근본입니다. 

이것이부처님법신(法身)의묘용(妙用)이요

나고죽음이없는진리의광명입니다. 

심외무법(心外無法)이요

만목청산(滿目靑山)이니라

마음밖에따로법이없으니

눈앞에는청산이가득하구나. 

무명은 도 이루는 바탕 번뇌는 깨달음 여는 근본

오늘은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은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光明)은 어두운 이에게 필요하

고 생명은 존중받을 때 소중한 가치

가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 사상, 종교, 문화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존재 목적은 하

나입니다.

결국 인간의 참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필요한것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

이 불행해지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

가 상실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있을까요.

현대인들은대단히어리석습니다.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의 근원

인 소중한 인류의 자산을 마구 파헤

쳐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멸망(滅亡)

의길로재촉하고있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아무리 채워도

만족해질수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평온과 안정만이 영

원한 평화와 걸림 없는 대자유(大自

由)를얻을수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의 탓

으로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

니다.

지하철이 복잡하

고 좁은 것은 내가

타고 있기 때문이

며 길거리에서 나

아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것

또한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결과 때문입니

다. 이처럼 세상만사는 각자 스스로

의 행위 영역(行爲�域)안에 귀속(歸

屬)되는것일뿐결코남의탓이아닙

니다.

식(識)이 맑으면 불성(佛性)이 깃들

고 영혼이 깨끗하면 신성(神性)이 밝

아집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번뇌(煩惱)가 혼

만(混滿)하면 불성과 신성은 사라지

고대신그자리에마성(魔性)과사악

(邪惡)이치성(熾盛)하여갈등을유발

하고불화와고통을초래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의 흉을

내고 부처에게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 광명을 창조해

내는날이되기를바랍니다.

비우고(空) 버리면(捨) 심성(心性)

이 고요하고 지혜가 열려 그곳에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광명의 빛으

로 훤하게 밝아져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세상의 주인

(主人)되는날이되기를기원합니다.

오늘은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일체중생들의 고통

을 애민하게 생각하시고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자등명과 법등명을 밝혀 주시기 위

하여 석가 화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

다. 오늘 우리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로서

는 다함께 봉축하게 됨을 무한한 광영으

로생각합니다.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으로 어두

워진 미혹을 제거하고, 지비용의 광명을

밝혀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하며, 선

악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사

악취선 함으로써 고를 여의고 낙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광명의 등불을 말하

는 것입니다.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

주 삼라만상과 삼계육도 사생들이 다 같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선악 인과

응보의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불작불행

할 수 있는 혜안의 등불을 말한 것입니

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진언행자와 불자

로서는 항상 광명의 등불과 혜안의 등불

을 밝혀서 물심양면으로 되어있는 부처

님의 진리를 실천하여 이 땅을 불국정토

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진

실한 부처님의 법이며 진각성존의 무진

서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문

명이 크게 발달되어 많은 혜택을 입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심양면으

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물질 과학문명

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이 지

구상에서 너무

나 큰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

을 알고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이 시급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중략)

모든진언행자와불자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삶과 말씀

을 되새겨서 자신이 먼저 참회하고 실천

하여 자성에 법신을 확립하고 인과를 내

증하여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

든 거짓 나를 참회로 씻어 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보아야하겠습니다. 나의 자

성에 본래의 청정성을 찾아서 믿음과 신

뢰를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며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

다운세계를만들어갑시다. 

육대 법신과 일체 유정들이 모두 나의

생명체와 일치함을 자각하여 공존과 공

영의 삶이 이룩되도록 바로 보고, 바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우리

에게 깨닫게 하는 빛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참회와 나눔의 등불,

용서의 등불, 상호 이해증진과 평화의 등

불, 지혜의 등불, 대서원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참되게 봉축하

는불사가되어야하겠습니다. 

불탄보은

인천찬(佛誕

報恩人天讚) 

건곤암색

일시고(乾坤

暗色一時燒) 

인인각지

진등화(人人

各持眞燈火) 

만상무비

미묘불(萬象無非微妙佛) 

여래기심청정현(如來旣心淸淨現) 

막교심타난여마(莫敎心他�如麻) 

청설의차여수행(廳說依此如修行) 

천당지재여일전(天堂只在余日前) 

부처님이 오시니 하늘과 사람이 찬

양하고,

온누리에어둠이일시에밝아지네

사람들각각스스로등을밝히니

삼라만상모두가미묘법이로다

마음이밝고깨끗하면, 

여래가절로오시거늘

마음을 삼가닥처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말 듣고 이대로만 수행해 나갈지

면

좋은세상눈앞에오리로다.

(전략)

이 성스럽

고 거룩한 날

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

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

하기를 충심

으로 기원합

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화신으로 오신 것

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

나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무차대비의

원력이었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천지와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

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

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

니다. (중략)

우리는 연기(緣起)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자비심과 동체대비(同體大悲)

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

경해야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것밖

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미

물이라도 자비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언젠가는은혜를갚기마련입니다. 

동생동사(同生同死), 동고동락(同苦

同�)의 대진리를 하루 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의 굴

레를 버리고,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정진합시다. 

오늘 하루라도 광명을 내 보자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광명과 혜안의 등불 밝히자
좋은세상 눈앞에 오리로다

부처님 나투시어 광명 영원하다

도흔 진각종 총인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죽산 스님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뿌리가 하나이니 서로 사랑하라

효강 총지종 종령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